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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요약

현행�물관리�체계는�예산�낭비�등�많은�부작용�초래� �

행정부처별 물관리 다원화 체계는 부처 간 기능 연계와 협업이 부족하여

부처 간권한갈등이 발생하고,�재난대응에더디며,�업무중복및 그에따른

예산낭비 등문제가발생하고있다.�유역관리 측면에서 보면,�하천별로나

뉜 관리주체로 생태네트워크의 연결성이 단절되어 생태계 단절 등 부작용

이 발생하고 있으며,�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물관리가대부분

정부기관이나 관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형성 과정에서 이

해관계자나시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.�국가적 차원에

서 분리된 물관리 방식은지방정부의 물관리에매우큰제약으로작용한다.�

특히 수자원 관리 등의 권한이 없는서울시는하천 관리 접근에많은한계

가�있다.�

서울시는�‘통합�물관리’�위한�새로운�체계�구상�필요�

현재정부는물관리 일원화를추진 중이며,�국회에는물관리 일원화를위한

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통합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상정되어 있다.�

따라서 이런 여건의 변화에 따라 서울시는 물관리의 새로운 체계 구상 및

대비가 필요하다.

서울시의 통합물관리는지역중심,�유역관리,�거버넌스확대를핵심 방향으

로설정할필요가있다.�설정된 방향에따라핵심 전략및 세부적인 계획도

마련돼야 한다.�특히 정부조직법 개정 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물관리

조직에맞춰 서울시의 물관리 조직을개편하는것이 필요하다.�또한유역관

리의 영역을 넓혀 효율적이고,�효과적인 유역관리를도모하는것이 바람직

하다.


